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홍정은 연구원
'100세 시대'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수명이 길어지면서,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에 대한 관심

이 높아지고 있다. 그렇다면 정말로 기대수명1) 이 100세가 될 수 있는 시대는 언제일까? 최근 영

국 임페리얼 칼리지(Imperial College) 보건대학 연구진과 세계보건기구(WHO)가 경제협력개발

기구(OECD) 35개국을 대상으로 2030년 기대수명을 분석하였는데, 한국 여성의 기대수명이 세

계 최초로 90세를 넘을 것이라는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다.2) 다시 말해, 약 10년 뒤 한국은 세계 

장수국가로 손꼽히던 일본, 스위스, 싱가포르 등을 제치고 세계 1위 장수국가가 될 것이라는 예

측이다.

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의 증가

한국인의 기대수명은 1970년 62.3세에서 2000년 76세(세계 32위), 2015년 82.1세(세계 11위)3)

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([그림1]). 2000년, 한국의 기대수명은 상위 국가들과 비교하여 약 5년

이나 짧았지만, 불과 15년 만에 기대수명은 약 6년이 증가하여 현재 선진국들과 비슷한 수준에 

도달하였다([그림3]). 앞서 언급했던, 2030년의 기대수명 분석 결과에서는 한국의 2030년 남성

의 기대수명은 84.1세, 여성은 90.8세로 각각 모두 1위를 하였으며, 남녀 통틀어 기대수명 90세

를 넘는 유일한 나라로 나타났다([그림2]).

1)  출생자가 출생 직후부터 생존할 것으로 기

대되는 평균 생존 연수(life expectancy at 

birth) 

2)  국제의학학술지 랜싯(the lancet) 에 실림, 

2017. 4. 1

3)  2015년 기준, 여자 기대수명 : 85.2세, 남자 

기대수명 : 79세, 평균 : 82.1세 (출처 : 통계

청, 2017. 1. 10)

[그림1] 한국 인구의 기대수명 변화 [그림2] 2030년 기대수명 국가 순위 

출처 : 통계청, 한국바이오경제연구센터 재가공 출처: Imperial College, London/ WHO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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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그림3] 주요 국가별 기대수명 변화 비교 (2000~2014)

출처 : OECD Health Statistics, 한국바이오경제연구센터 재가공 

(단위 : 세(연령))

(단위 : 세(연령))

84

83

82

81

80

79

78

77

76

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

일본 스위스 호주 스페인

아이슬란드 이탈리아 프랑스 한국

한국이 2030년 일본을 제치고 최장수국가가 될 수 있는 이유로는,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과 비교

하였을 때 한국인은 비만율과 혈압이 낮은 편이며, 특히 한국 여성의 흡연율이 상당히 낮다는 점

을 설명하였다. 다른 이유로는, 한국의 높은 의료 시스템·기술과 의료시설의 접근성도 영향에 

미쳤다고 하였다. 이렇듯 한국 사회의 기대수명은 단시간 내에 길어졌으며, 머지않아 '100세 시

대 실현'을 위하여 한국의 바이오헬스산업의 역할이 기대되는 대목이다. 

기대수명에 미치지 못하는 건강수명

인간의 '오래 살고 싶다'라는 염원에는 '건강하게' 라는 내용이 내제되어 있을 것이다. 기대수명이 

단순히 생존 연수를 말한다면, 건강하게 산 기간을 '건강수명'이라고 한다. 우리나라의 건강수명

은 2015년 기준, 73.2세로 2000년 대비 약 5년 증가하여 세계 3위로 높은 수준이지만 건강수명

은 기대수명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여전히 문제다. 2015년 기대수명 상위 국가들의 건강수

명은 기대수명보다 평균 9∼10년 정도 짧은 것을 볼 수 있다([그림4]). 세계 국가들의 기대수명 

[그림4] 2015년 상위국의 기대수명과 건강수명 비교

기대수명 건강수명

출처 : WHO Health Statistics, 2016, 한국바이오경제연구센터 재가공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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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그림5] 본인의 건강상태가 양호하다고 생각하는 비율 (2014년)

출처 : OECD 건강 통계 20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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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장은 전 세계적인 고령화 사회의 시대를 의미하기도 한다. 우리나라 역시 10년 뒤, 초고령사회
4)를 맞이할 예정이며, 이에 대비하여 건강, 일자리, 소득, 여가활용 등 다양한 부분에서 준비가 

필요하다. 한국의 건강한 초고령사회를 위해서는 '노인성 질환에 대한 예방'이 바이오헬스산업의 

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 생각된다.

OECD 꼴찌 수준의 건강상태 인지 정도

'OECD 건강 통계 2016'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건강상태의 주관적인 평가인 '인지하고 있는 건강

상태(Self-perceived health status)' 항목에서 OECD국가 중 최하위 국가로 나타났다. 즉, 우리

나라는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이 빠르게 증가됨에도 불구하고 본인 스스로는 건강하다고 생각하

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결과다. 우리나라 15세 이상 인구 중 본인의 건강상태가 양호(좋

음, 매우좋음)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32.5%(2014년) 였으며, OECD 회원국의 평균인 69.6%에 

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([그림5]).

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이러한 결과의 이유를, 해석하는 태도나 신념 및 국가 간 사회·문화적 

인식차로 설명하였다. OECD는 매년 각 회원국으로부터 보건 부문 통계 지표를 제출 받아 작성

하고 있으며, 항목에 따른 답변 척도가 회원국마다 조금씩 다르다. 실제로 답변 척도가 (매우 좋

음-좋음-보통-나쁨-매우 나쁨)인 나라보다 (최상-매우 좋음-좋음-보통-나쁨)인 나라에서 

자신의 건강상태가 양호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다.

우리나라는 '매우 좋음', '좋음' 보다는 '보통'이라는 응답이 많았으며, 일본과 한국은 적극적인 표

현을 잘 하지 않는 문화적 배경이 많이 작용하였다는 분석이다.

4)  총인구 중에 65세 이상의 인구가 7% 이상인 

사회를 고령화 사회라고 하며, 14% 이상이 

되면 고령사회, 20% 이상이 되면 초고령사

회라고 한다. 한국은 2015년 13.0%를 기록

하였으며, 2026년 초고령사회가 될 것이라

고 전망된다. (출처 : 통계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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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한 '100세 시대'를 위한 바이오헬스산업의 변화

10년 뒤,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심각한 저출산 문제로 인한 인구구조 및 사회의 다

양한 변화를 예측할 수 있다. 기대수명·건강수명이 증가하는 만큼 인구구조에서 노인 세대가 많

은 부분을 차지할 것이다. 건강한 노인 세대 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인을 위한 의료서비스, 일

자리 창출, 주거 문제 등 고령화사회 현상의 문제점을 해결할 대응방안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.

앞서 설명했던 한국인이 '인지하고 있는 건강상태'에 대한 결과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되는 이

유는 답변 척도의 영향도 있겠지만, 기대수명이 높은 한국 대부분의 국민이 '건강하지 않다고 생

각하는 것' 또한 바이오헬스산업이 주목해야 할 과제이다. 

한국바이오경제연구센터 브리프 4호 <1인 가구 증가와 바이오헬스산업의 기회>에서 1인 가구가 

증가하면서 정신적·심리적 헬스케어의 필요성에 대하여 언급한적 있다. 마찬가지로 스스로 건

강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은, 육체적 질병으로 인한 문제보다는 심리적 건강 상태 즉, 만성 피

로나 심리적 행복의 부족으로 인한 결과일 수 있다. 이와 같이, 바이오헬스산업 내에서도, ICT 기

술·산업과 융합하여 정신적·심리적 케어를 도울 수 있는 새로운 분야 및 시장 개척 및 활성화

가 필요하다. 이러한 노력은 가까운 미래에 기대수명과 건강수명 간의 격차를 줄여나가 '건강한 

100세 시대'를 맞이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.



저 자 소 개

홍 정 은 

한국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경제연구센터 연구원

전화 : 031-628-0027 

e-mail : hjebio@koreabio.org

BIO ECONOMY BRIEF

 발    행 |	 2017년 4월

 발 행 인 | 	유 승 준

 발 행 처 |	 한국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경제연구센터

   13488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700 

   (삼평동, 코리아바이오파크) C동 1층
    www.koreabio.or.kr

April 2017. Issue 8



 
ISSN 2508-6812 


